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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ie Anwendungsmöglichkeit der Begriffe ‘emotionale Intelligenz’ von 
Daniel Goleman im deutschen Kulturunterricht zu erläutern. Der Begriff ‘emotionale Intelligenz’ wird fünf Ebenen 
untergeordnet: i) die eigenen Emotionen kennen, ii) Emotionen beeinflussen, iii) Empathie, iv) Emotionen in die Tat 
umsetzen, v) Umgang mit Beziehung. Heutzutage ist die Kultur im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n wichtigen 
Lernstoff. Die Kultur kann nicht nur kognitive Ebene sondern auch affektive Ebene beeinflussen. In dieser Arbeit wird 
aber sie sich auf das affektive Lernen konzentriert. Um die Affektivität der Lernenden im Kulturunterricht zu 
entwickeln, kann der Begriff ‘emitionale Intelligenz’mit vier Lernverfahren kombiniert werden: die Zusammenarbeit 
für Wahrnehmung von Emotionen, der Rollspiel für Nutzung von Emotionen, das Lesen für Verstehen von Emotionen 
und das Sehen für Beeinflussung von Emotionen. Je nach Lernverfahren können die verschiedenen affektiven Ebenen 
der Lernenden sich darin progressiv entfalten und daher können die Lernenden innerlich stark motivert werden.  
 





고등학교 현장에서 제 2 외국어로서 독일어 수업은 입시 비중이 
줄어들면서 과목의 지위와 위상도 함께 위축되었다. 일반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실제 수업에 있어서 문법과 같은 언어 요소보다는 문화를 
학습 소재로 다루는 비중이 높아졌고, 문화에 대한 교사 및 학생들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학 교양으로서 독일어 수업 상황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 선택 원인과 
수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희망 내용을 질문해 보면, 다수의 학생이 독일어 
문법보다는 독일 문화에 대해 알고 싶고, 여행을 대비하여 독일의 다양한 
면과 함께 그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 독일어 표현을 학습하고 싶다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학습자 중심 독일어 수업에서 
문화는 매우 중요한 학습소재임과 동시에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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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수업은 전통적인 문법수업의 틀을 벗어나야 하며, 학습자가 
독일어를 왜 배우고자 하는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내용으로 학습을 경험화 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Neuner, Krüger, Grewer (1981) 역시 현대에는 학습자의 경험 
세계를 넓혀주고 자기 문화 영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한 발화 수단을 
강화한 교수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국어 수업 속에서 행위자의 
‘정신적이고 창의적 행위’에 주안점은 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본 연구가 
학습자의 정서지능과 문화수업을 연계하여 학습자의 개인 동기를 자극한 
효율적 수업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가 수업 진행의 중심이 되는 독일어 수업을 제공 
하기 위하여 ‘학습자’ 참여와 ‘정서지능 EQ’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학습자란 무엇인지, 학습자의 내재 요인과 관련된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한 
학습이론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정서지능 영역을 
살펴보고, 학습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습이론으로서 
인본주의 심리학 기반 학습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인본주의 심리학 
기반 학습이론은 행동주의나 인지주의 학습이론과 유사하면서도, 학습자의 
정서, 감정, 개인적 실현과 대인 관계 측면을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서지능을 키울 수 있는 수업모델을 마련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외국어 수업의 소재로 오늘날 많은 관심을 받는 요소가 바로 문화이다. 
학습소재로서 문화는 선호하지만, 수업 중 문화는 단순히 어학 수업의 
쉬어가는 코너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 내용도 독일의 
일상문화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학습 소재로서 문화는 다른 삶을 
들여다 보는 통로이며, 그를 통해 자신 내면의 요구와 관심을 깨울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법수업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문화수업이 필요하다.  
Ⅱ장에서는 문화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학습자의 정서지능을 
깨우면서도 어학 습득 자체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제안으로 정서지능 영역별로 학습자의 내재 요인을 자극할 수 
있는 문화수업의 유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화는, 문법수업과 달리, 
학습자들의 내재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며 특정 
정서지능의 영역을 향상시키기에 매우 좋은 학습소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Ⅲ장에서는 학습자가 어떻게 문화 수업에 참여하느냐 그 참여 방식과 어떤 
정서적 영역의 개발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문화수업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수업의 직접적 주도자로서 학습자들은 독일어 문화도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과정 중에 자신의 내적 요구를 자각하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또 다른 
삶을 알아가는 수단으로서 외국어를 습득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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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다루는 문화수업은 독일언어를 배우는 회화 수업이 아니라, 
문화 소재를 통해서 학습자 내면의 인문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 수업의 
운영 과정 속에서 언어습득은 부차적인 학습 성과가 된다.  
 
Ⅱ. 정서지능과 학습자 중심 인본주의 학습이론의 이해 
 
1. 정서지능이란 무엇인가? 
 
Eric Jensen (2000)은 지식과 기능의 완전학습을 위해서 학습자의 정서와 
감정을 매우 중요시 여기며, 정서와 감정이 지식과 기능의 완전학습과 
동등함을 강조하였다. 정서 지능은 특히 학습의 성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선천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지능 중의 하나가 정서 지능이다. 따라서 IQ 는 학습자의 노력에 따라 변하기 
어려운 요소인 반면에, 감정지수 EQ 는 노력 여하에 따라 발전시킬 수 있고, 
이 감성지수가 높아질수록 목표설정 능력과 성취 욕구가 상승할 수 있다. 이 
정서지능은 따라서 자기인식능력 또는 자기관리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및 
관계관리 능력이라고 흔히 대변되기도 한다.  
학습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고와 감정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두 
요소의 밀접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Q 라는 단어가 교육 영역에서 
생소하지 않듯이, 감성지수와 학습과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다. Goleman(1998)이나 Zull(2002)과 같은 연구자들은 정서는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정서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가 매우 많음을 
지적하였다. 정종진 외(2008)에서도 다양한 뇌 기반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뇌 기반 학습 전략도 우뇌, 좌뇌, 중뇌와 같은 실제 뇌 
기반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정서적 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서지능을 위한 수업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Connell(2008)은 이러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서와 학습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정서를 관장하는 뇌 영역이 존재한다. 
- 인간의 정서와 지능은 신경적 결합이 있으며 이는 주의집중과 연관된다. 
- 정서는 학습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에 영향을 준다. 
- 정서는 학습 및 교수와 상호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이 정서적 뇌는 사고의 뇌를 조절할 수 있는데, 뇌과학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이미 관찰 가능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Ledoux(2002)는 뇌와 
학습의 연구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만약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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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경우, 대뇌 변연계가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신호를 보내면 많은 양의 
피가 피질을 떠나 대뇌와 뇌간으로 이동하여 대부분의 피와 산소가 더 낮은 
뇌의 센터로 이동하게 하여 효과적인 인지적 추리가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분노나 두려움을 느낄 때는 신피질에서 원시 
파충류 뇌인 뇌간으로 신경체가 하향 이동하여 명확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학습 상황에 적용해 보면, 수업 중 위협 상황을 감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학습 내용 정보가 쉽게 피질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무엇에 집중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의 
하나가 학습과 관련된 정서임을 확증할 수 있다.  
Goleman 은 ‘정서지능(1994)’ 과 ‘정서지능으로 일하기(1998)’에서 학업적 
IQ 는 높지만 정서적 지능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 연구하면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Goleman(1994)이 제시한 5 가지 정서기능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자기 인식 (die eigenen Emotionen kennen) 영역 
- 자기 조절 (Emotion in die Tat umsetzen) 영역 
- 동기부여 (Emotionen beeinflussen, motivation) 영역 
- 감정이입 (Empathie) 영역 
- 사회적 기술 (Umgang mit Beziehung) 영역 
 
이 5 가지 영역을 독일어 문화 수업 전략에 적용해 본다면, 정서지능 중 
자기인식, 자기조절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영역은 자기성찰적인 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 개인의 성향과 학습 동기 부분과 연관시켜 학습자 촉진 
요인을 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감정이입과 사회적 기술은 
대인관계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감형 주제 다룸 또는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초점을 맞춰 타인의 기분, 요구, 관심사를 
인식하거나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 볼 수 있겠다.  
외국어와 같이 낯선 것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하는 언어 수업은 학습자가 
그 내용 요소를 받아들이거나 체화하여 습득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서지능’ 
요소가 학습의 성취 욕구 상승과 목표의 도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어를 배우는 상황을 위협적인 낯선 정보로 느끼지 않고 즐거운 도적으로 
지각될 수 있도록 자기성찰과 대인관계 요소와 같은 정서지능을 고려한 
외국어 수업 형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서지능 기반 외국어 수업 




학습자 주도 독일어 문화수업에 대한 고찰              79 
 
2. 인본주의 심리학 기반 학습이론의 이해  
 
전통적으로 학습은 연습의 결과로서 비교적 영속성이 있는 행동변화의 
과정이나 작용으로 본다. 이때 강화된 연습 그 자체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강화된 연습의 결과를 일반적으로 학습이라 일컫는다. 다양한 학습에 
대한 정의 중 Gagne(1970)는 일정한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행동이나 능력이 
변화되며, 주어진 상황 내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진보된 행동을 지니면서 
경험을 재구성해가는 부단한 과정을 학습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학습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진보적인 인간의 행동, 태도, 
흥미, 습관 및 여러 가지 능력에 있어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Gagne 가 규정했듯이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이라는 표현은 학습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핵심 관점이다. 이러한 지속성을 바탕으로 학습이론을 
펼치는 행동주의 및 인지주의 학습으로 대변될 수 있다. 행동주의 학습은 
경험에 의한 행동이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고, 인지주의 
학습은 경험에 의한 정신의 산물이 영속적(permanent)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두 학습은 모두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행동주의 학습은 관찰 가능한 외적인 변화, 즉 행동의 
변화를 학습으로 보고 있고, 인지주의 학습은 관찰할 수 없는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행동의 결과에 
관심을 갖는 행동주의 학습이론과 사고과정에 관심을 갖는 인지주의 
학습이론 이외에 ‘지속적인 변화’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학습이론이 바로 인본주의 심리학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명백한 행동만을 관철하는 학습이론들은 자극과 
반응이 연결될 때 일어나는 학습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한계를 
제시했고, 인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고과정’의 중요성 이외에도 학습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Ormrod 1990). 즉, 사고과정 
이외에도 학습에는 정서, 감정, 개인적 실현, 대인 관계 등 개인의 다양한 
내면 요소들을 고려할 때 학습자 중심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Maslow, Rogers 그리고 Combs 의 경험과 
관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직접적인 
언어교수법은 아니지만, 제 2 외국어의 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많은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는 교수 학습 이론이기 때문에 Maslow 의 ‘어린이 성장이론’, 
Rogers 의 ‘학습자 중심 교육’ 그리고 Combs 의 ‘촉진자로서의 교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그 요지를 언급해보도록 하겠다(윤운성 1995).  
이 주장들은 다음 장에서 ‘학습자 중심 문화수업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인본주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다면 어떤 문화 학습 요소를 선정할 수 
있을지 학습 내용 요소 선별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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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slow 학습이론 
 
Maslow 는 행동주의적 입장의 지지자들이 명백한 행동과 객관성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인간실존의 측면을 무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 당시 행동주의자들은 Skinner 의 쥐 상자 실험이 심지어 아기를 키우는데 
까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 상자와 흡사한 아이 침대를 만들어 
아기의 행동을 교육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Maslow 는 아이를 탐색하거나, 
아이가 안전하고 편하게 노는 것을 통제하는 환경으로 이 침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에서 새롭게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제 3 세력의 
심리학이다. 이 관점은 어린이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 어린이들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들은 너무 간섭하거나 어린이들의 행동을 조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신뢰하고 스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감정과 같은 인간적인 측면이 지적인 발달을 자극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의적인 영역의 변화는 지적 행동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인간 본래의 성장 욕구가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윤운성 
1995).  
이와 같은 Maslow 의 학습이론은 어린이 성장교육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 이론에서 ‘감정’ 요소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점과 ‘정의적 영역’의 
변화가 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한 점은 우리 연구가 정서 
지능을 기반으로 문화교수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이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2) Rogers 학습이론 
 
Rogers 는 심리치료자로서 정신분석학적 방법이 아닌 신경분석학적 기법에 
중점을 두고 정신 장애자들의 치료했고, 정신분석학적 방법과는 다른 
심리치료의 효율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Rogers 의 새로운 심리치료 접근법은 
치료자인 의사가 아니라 내담자가 중심인물이 된다는 점이었고, 이를 강조한 
것이 바로 내담자 중심 치료라고 부른다. 이는 기존 ‘분석자’ 중심 치료에서 
‘내담자’ 중심으로 틀을 바꾼 것인데 이 관점은 행동을 통제하여 학습 
시킨다는 결정론적 관점에도 상반된 것이다.  
기존에 분석가가 중심 인물이 되어 병을 해석하고 처방하던 것과는 달리, 
Rogers 의 분석자는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일정한 조건이란 가식 없이 대하기,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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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기, 내담자와 공감하며 그들의 사고를 감지하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내담자는 이 과정을 통해 누구보다도 자신을 더 수용하고 인식하게 되어 
성공적인 치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런 과정으로부터 이러한 
자질을 습득하면 내담자는 치료자나 분석자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준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윤운성 1995). 바로 이 부분이 Rogers 의 학습이론을 학습자 중심 
학습이론이라고 부르게 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Rogers 의 이론에서 제시한 ‘내담자’를 ‘학습자’로 대치하여 생각해보면, 
학습자 입장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 교사중심 학습 과정에 따라 수동적 
수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 성공적인 수업을 이끌 수 있음을 알게 한다.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이 학습이라고 규정한 점에서 
우리는 학습자 중심 교수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수업 설계의 중심 
방향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Combs 학습이론 
 
Combs 는 Maslow 나 Rogers 처럼 인본주의적 관점의 주창자에 속한다. 
행동주의나 정신분석학적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Rogers 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Combs 는 인본주의적 심리의 
시작점에서 인지 관점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 즉, Maslow 는 동기화에, 
Rogers 는 심리치료사로서의 경험에 따른 내담자의 입장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 반해 Combs 는 개인적인 인지 관점을 사용한다(윤운성 1995).  Combs 
는 사태를 지각한다는 것, 개인의 모든 행동은 그가 행동하는 순간에 그가 
지각했다는 것에 대한 결과로 보고, 그것을 학습으로 여겼다.  따라서 어떤 
사물이 학생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일 것인지, 그에 대한 사색을 통해 
학습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학습을 바라보면, 하나의 사태는 학습자의 지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다르게 행동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지각을 변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습에 대한 이러한 발상은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흔히 말하는 ‘눈높이 교육’ 이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학습자 개인마다 지각의 상황과 장이 다르게 열릴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교사는 일괄적이고 통제적인 수업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과정을 탐색해 나가고 알아 가도록 길을 유도하고, 사색의 
단초를 제공하는 촉진자로서의 교사에서 그 역할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Maslow, Rogers 그리고 Combs 와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의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앞으로 다룰 ‘학습자 중심’이 무엇인지에 
82                               박현선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았다. 학습자의 정서지능을 
기반으로 외국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 심리학의 교수방법에 
따라 수업의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의 
측면과 대인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인본주의 심리학은 개인의 정서지능을 
활용하여 어떻게 수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제 2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상황과 연관시켜 각 수업의 구성 요소 및 교수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Ⅲ. 정서지능 기반 학습자 참여형 독일어 문화수업 전략 
 
인본주의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학습자’를 학습의 중요 요인으로 보았다. 
학습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3 가지 키워드는 ‘내적 동기화’, ‘학습자의 
내적 정서 상황 수용’, ‘학습자 개인의 지각에 따른 사태 인식의 다양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II 장에서 정서지능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정서지능의 
5 영역 중에서 자기인식, 자기조절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영역은 자기성찰적인 
면을 지닌 반면에, 감정이입과 사회적 기술과 같은 영역은 대인 관계적인 
면을 갖고 있다 (Goleman 1994). 이 5 가지 요소를 수업에 활용해 보기 
위하여, 먼저 각 영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서적 뇌를 
기반으로 하는 수업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해당 
수업 유형들을 토대로 어떻게 독일어 문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수업 전략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정서적 뇌 기반 수업 유형 
 
윤운성(1995)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의 인본주의 학습이론에 따라 몇 가지 
수업에 대한 제안을 했다. 이 수업 제안은 다시 Goleman 의 정서지능의 
차원과 일부분 상통한 점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먼저 인본주의 
학습이론에서 제안하는 교수법은 다음과 같다. 
 
-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선택하고 관리하도록 허용하고 격려하라 
- 좋은 예를 들도록 노력하라 
- 학생들이 역할극이나 모의게임에 참가하도록 하라 
- 수용적일 때 가치명료전략을 사용하라 
- 교육목표에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교사가 조장하기를 원하는 습관과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라 
 
이를 위하여 수업 중 교사의 행동 제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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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중심대상이 아니라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라 
- 온정적이고 긍정적이며 수용하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 것과 혹시 화를 
낼 상황에서는 인성적 특성이 아닌 상황에 대해 논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   
-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신념과 배울 수 있는 느낌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여기서 교사의 역할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본주의 학습이론에서는 학습자를 중심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수업 의욕을 고무시키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교사가 그를 수용해주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서적 학습 
상황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본주의 학습이론은 Goleman 의 정서지능과 연계시켜 볼 수 있다. 
정종진 외(2008)의 ‘뇌기반 교수-학습 전략’에서는 Goleman 의 정서지능의 
다섯 가지 차원과 Gardner 의 다중지능이론을 연결시켜서 각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한 것을 보면 이 연관 관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정종진 외 2008).  
 
표 1 






1. 자기인식 자신의 내면상태, 선호도, 자원 및 직관을 깨닫는 것 자기성찰적 
2. 자기조절 자신의 내면적 상태, 충동 및 자원을 관리하는 것 자기성찰적 
3. 동기부여 목표 도달을 안내하거나 촉진하는 정서적 경향 자기성찰적 
4. 감정이입 다른 사람들의 기분, 욕구, 관심사에 대한 인식 대인관계적 
5. 사회적 기술 사람들 사이에서 호감이 가는 반응을 능숙하게 유도 대인관계적 
 
이 5 가지 차원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학습자의 내면상태 및 선호도를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특정 목표에 도달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정서지능에서 학습자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Connell(2008)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을 몇 
가지 제시했다: ‘책을 통한 토론’, ‘영화와 TV 의 시청’, ‘역할극’, ‘함께 
나누기’의 4 가지 방법이 그것이다. 이 정서지능을 활용한 행위 유형은 
인본주의 학습이론의 수업제언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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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시켜 특성에 맞게 하나로 통합하면, 정서적 뇌기반 문화수업 유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이를 연계한 수업 유형은 표 2 와 같다. 
 
표 2 
인본주의 학습이론과 Connell 의 정서지능 행위유형을 연계한 수업 유형 
인본주의 학습이론 중  
학습자 중심 수업 제언 
수업 유형 
Connell 의 정서지능 
강화를 위한 행위 유형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선택하고 관리하도록 
허용하고 격려하라 
공유 수업 함께 나누기 
학생들이 역할극이나 모의게임에 
참가하도록 하라 
체험 수업 역할극 
수용적일 때 가치명료전략을 사용하라 토론 수업 책을 통한 토론 
조장하기를 원하는 습관과 태도의 발달을 
향하게 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라 
결속 수업 영화와 TV 시청 
 
이 표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인본주의 학습이론과 Connell의 정서지능 관련 
행위 유형 중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업방식과 연계시켜 
정서적 뇌 기반 수업의 토대를 마련해 본 것이다. 이 표와 같이, 정서적 뇌 
기반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 유형은 학습자의 참여 형태와 
그 과정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속성들을 고려하여 각각 ‘공유 수업’, ‘체험 
수업’ 및 ‘토론 수업’ 그리고 ‘결속 수업’ 등으로 명명하여 나눠 볼 수 있다. 
이 수업유형들은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서로 다른 감정지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aslow 가 주장했듯이, 어린이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 
어린이들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는 전제로, 교사나 부모들은 너무 
간섭하거나 어린이들의 행동을 조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신뢰하고 스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내용을 선택하고, 관리하며 나아가 특정 목표에 
도달하도록 스스로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학습자는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감정지수는 스스로 노력 여하에 따라 발전시킬 수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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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적 뇌 기반 독일어 문화 수업 형태 
 
문화는 삶을 공유하는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문화란 무엇인지, 문화를 
인지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문화라는 학습 소재를 가지고 
학습자는 자신과 자신의 내면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학습자가 정서적 뇌와 관련된 수업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정의적 가능성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문화 수업은 교사 주도적 설명이나, 
교사가 틀어주는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무엇을 보았는지 인지적 지식 층위의 
일방적 수업 방식이 아닌, 학습자가 주도하는 문화수업 과정을 구성하여 
문화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내면적 요인을 자극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이 수업유형들은 외국어 교육이 자기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서교육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으며, 수업을 통해 
독일어 학습에 대한 목표 설정 능력과 성취 욕구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의 참여와 주도를 기본으로 한다. 이제 정서적 뇌 기반 외국어 수업 
유형인 이 4 가지 수업 모형의 특징을 간단히 짚어보고, 그에 적합한 독일 
문화 수업의 예를 제시해 보겠다. 
 
1) 수업모형 I - 공유형 문화 수업 (예: 함께 나누기 수업) 
 
함께 나누기 수업과 같은 공유형 수업은 계획에 의해 학습을 공유하기 
위한 함께 나누기 활동을 한다. 그룹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감과 공유의 기술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한 학습자가 등교 길에 
매우 사나운 개를 만났다고 그 이야기를 전하면, 그때 느꼈을 공포감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공포감 이외에도 긍정적 
생각 및 성취감도 생각을 함께 공유하기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정서감각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의 삶을 함께 나누기 함으로써 정서적 중재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경험의 공유를 통해 상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개방할 수 있게 된다(정종진 외 2008). 이와 같이 학습자들이 선택하고 
관리하고 허용하며 격려하는 공유형 수업 형태들은 자신의 내면 상태, 
선호도 및 직관을 알아차리는 자기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더 분명히 알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 중 ‘자기인식’의 
측면을 강화하기에 적합한 수업 유형이다.   
독일어 문화 학습 내용 중 사고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학습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자신의 정서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가생활’ 의 
경우를 예로 들어 공유형 문화 수업의 예를 제시해 보겠다. 자신의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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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선호도 및 직관을 알아차리는 자기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형 수업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① 개별화: 타인의 생각과 일상을 알아본다. 
② 공동화: 일상적인 주말의 여가시간이지만, 여가시간 때문에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시켜서 자신에게는 문제 요인이 없는지를 지각하게 
한다. 
③ 개인 맞춤화: 지각된 내면 상태를 발표해 봄으로써 자기관리 및 성찰의 
기회를 갖고, 공유된 생각을 다시 개인화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다음 예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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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는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의 토요일에 무엇을 하는지를 각자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단순히 어휘 학습과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목적으로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의 내적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문의 도구로 사용한다(개별화). 이 예시에는 학생들 각자가 
토요일에 무엇을하는가라는 개별 성향 텍스트와 함께 또 다른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공동화). 오른쪽 상단에 제시된 ‘Freizeit Terror 여가 
테러’라는 텍스트 상자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지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가 테러’ 텍스트는 
현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여가생활과 그를 누리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 
여가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 서로 생각을 나눠보기에 적합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이야기거리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각자의 
이야기거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습자들 상호 간에 생각을 공유하고 다시 
각자의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사는 이때 이 과정이 진행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 학습자에게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공유된 생각이 다시 학습자 자신이 중심이 되는 개인화 과정을 유도해준다 
(개인맞춤화).  
공유형 문화 수업은 “개별화  공동화  개인맞춤화”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수업의 참여를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가 자기성찰적 수업으로 소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독일어 수업 중 다루는 
문화 소재 중 여가생활 이외에도 애완동물, 취미, 운동, 방과 후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음악과 같은 영역에서 “개별화  공동화  개인맞춤화” 
진행과 같은 공유형 문화 수업을 적용 해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수업은 
특히 정서지능 중 ‘자기인식 영역’과 ‘자기조절 영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수업모형 II - 체험형 문화 수업 (예: 역할극 수업) 
 
역할극은 감정이입을 수업에 끌어들이기에 매운 좋은 방법이다. 인본주의 
학습이론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역할극이나 
모의게임에 참여하게 하라는 수업 제언을 하고 있다. 역할극은 회화 
수업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되는 학생 참여 수업 방식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A 와 B 로 나눠서 특정 역할을 맡아, 어떤 상황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문장을 외워서 그 역할을 수행해 보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문화 수업에서의 역할극은 이런 회화수업에서의 역할 담당 보다는 조금 더 
진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비중을 둘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회화수업과는 달리 대본이 정확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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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업에서 흔히 다루는 독일의 음식 문화를 정서지능을 활용한 체험형 
수업의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① 선별화: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를 결정한다. 
② 동일화: 선정된 역할을 자신이 어떻게 수행할지 역할을 분석하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정서에 맞춰 캐릭터를 설정한다. 
③ 사회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당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대인 관계 및 사회적 기술을 이해한다.  
 
다음 예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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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때 
느끼는 성취감은 독일어 학습에 대한 성취목표를 상향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수업에서 흔히 다루는 음식문화 수업을 살펴 보면 
'독일인들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는가', '독일을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독일의 소세지 문화를 알아보자'와 같은 학습목표에 따라 교사가 해당 
내용을 설명해주거나, 그림 자료를 찾아보면서 음식을 시각적으로 접해보는 
정도의 체험을 한다. 또는 몇 가지 레시피를 찾아서 그 레시피에 따라서 
어떤 음식이 만들어지는지 조사하거나 간단히 만들어 보는 체험이 
허락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수업은 매우 수동적이며 교사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통제된 참여에 불과하다. 정서적 뇌를 깨우는 체험형 
문화수업의 역할극은 학습자가 특정 인물과 최대한 동일시 되는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위에 제시된 예를 가지고 참여형 문화 수업으로 진행하면 학습자는 자신이 
요리사가 된다. 이때 특정 대본은 없으며 학습자는 독일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또는 이태리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어떤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될 
것인지 음식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하고 자신이 요리 레시피를 선택하고 
요리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선별화). 학습자 스스로가 모든 
것을 선택한다는 점이 기존 회화 수업에서의 역할극과는 다르다. 학습자는 
요리 레시피 이외에도 요리사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요리사 직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제스처, 말투, 손님을 응대하는 자세까지 감정이입을 하며 역할을 
수행한다(동일화). 역할을 수행한 후에는 해당 직업을 수행해 본 소감을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정서적 영역까지 감정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사회화).  
이러한 수업 진행은 체험을 통해 감정이입하며 공감대를 찾아갈 수 있는 
정서적 특징이 있다. 요리라는 소재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매우 빈번히 
등장하는 문화 수업 소재이다. 그러나 이 요리 문화는 요리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 그 요리는 무엇인지, 어떤 맛인지 등 요리를 인지적으로 
익히는 수업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정서 기반으로 체험적 문화수업으로서 
요리 주제는 “특정 인물의 선정  동일화  사회화”로 진행시켜서 
학습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의 중심이 언제나 학습자에게 놓이게 
한다. 모든 수업의 소재는 학습자의 정서지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뿐 
중심이 되지 않는다. 체험형 수업은 특히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 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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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모형 III - 토론형 문화 수업 (예: 책을 통한 토론 수업) 
 
책이 정서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책을 통한 
토론 수업의 장점은 정서지능의 5 가지 영역에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책은 어떤 주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정확히 
의도하는 목적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가인식, 자기조절, 
동기부여, 감정이입, 사회적 기술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책의 영역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인본주의 학습이론 중 ‘수용적일 때 가치명료 전략을 사용하라’는 수업 
제언을 수행하기 위한 수업유형과 정서지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히 하나의 주제를 읽고 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학습자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문화수업의 예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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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화 수업의 예에서는 각기 다른 삶의 스타일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아닌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어가는 문화 수업을 진행하는 예를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토론형 문화 수업을 위해서는 각자의 가치에서 옳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모아서 제공하고, 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  
 
① 개별화: 하나의 주제에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이 있음을 인지한다. 
② 공감화: 타인의 경험과 주장을 통해 낯선 것에 대해 경험하고 왜 그런 
가치가 성립되는지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수용화: 책이나 글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 하면서 학습자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법을 학습한다.   
 
위에 제시된 예를 가지고 토론형 문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습 
분위기가 개방적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고, 다른 학습자들도 비판이 아닌 개방된 입장에서 틀린 생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연습이 되도록 문화 수업 
분위기를 조장해야 한다.  
학습자는 주어진 텍스트를 통해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읽고 자신 
만의 세계를 지향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삶을 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 본다(개별화). 이 글을 통해 학습자 자신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중 
어떤 삶의 모습에 동의를 할 수 있는지, 각자 다른 삶의 색을 추구하는 
그들의 사정은 무엇인지 나와 다른 타인의 삶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해 
보면서 공감 요소를 끌어 내는 토론 시간을 마련한다(공감화). 주인공처럼 
전화기 없이 악어 키우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생활에 편리성을 
가져다 주는 어떤 물건도 필요치 않고 오직 카메라와 관련된 것에만 돈을 
쓰는 것이 즐겁다는 삶을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을지 등 나와 다른 
가치관과 신념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타인의 삶은 틀린 것인지 학습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성향이나 가치관은 
어떠한지 ‘자기인식’과 ‘자기조절’을 통해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활도 간접적으로 경험하지만, 그 글을 
읽고 어떤 부분을 공감하고 동의하는지 다른 사람과 토론해 보면서 2 차 
공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자신이 살지 않은 삶일지라도 학습자 
자신의 상황과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경험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수용화). 이를 통해 개인의 생각을 넘어 타인의 삶에 대해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타인과 조화를 이뤄 생활을 영위하는 대인적 관계 
측면의 정서도 함께 함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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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화  공감화  수용화”로 진행되는 토론 문화 수업은 특히 
학습자 자신이 새롭게 겪을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학습을 통해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 최종 목표 설정 및 
성취동기와 같은 정서지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성찰과 
대인관계까지 매우 광범위한 정서지능 영역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다. 
정서에 대해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독서를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4) 수업 모형 IV - 결속형 문화 수업 (예: 영화와 TV 시청) 
 
영화와 TV 는 책을 통한 토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들여다 보면 영화와 TV 와 같은 매체가 책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크다. 
시각적 자극이 감정영역에 더 큰 호소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글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보다 TV 나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 토론에 참여하면 
토론 참여자 사이에 결속이 더욱 강화되거나 공감지수가 더 높다.  
 
다음 예를 보자.  
 

















이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는 영화 제목처럼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5 년간 내 삶이 없던 타인의 삶, 난 그들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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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쳤고, 그들은 나의 삶을 바꿨다”는 대사는 특히 영화를 통한 결속감과 
정서수업의 좋은 답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Goleman(1994)은 ‘겨루기’라는 
영화를 보고 주인공 앤드류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받는 따돌림, 
같은 반 급우들에게 수용되고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치뤘던 레슬링을 보면서 
앤드류를 응원하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 그 영화에 대해 소집단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수업 방법을 제안했다.  Goleman 이 이 토론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 역시 ‘결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문화 
수업을 토론형 문화 수업과 달리 결속형 문화수업이라고 구분했다. 주인공을 
함께 응원하거나, 함께 분노를 하는 등의 현상이 바로 주인공과 학습자 
사이의 결속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시청하는 학습자들끼리에서의 
결속감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화 이외에 다큐멘터리와 같은 르포 
형식의 비디오 자료도 결속형 문화 수업의 좋은 소재가 된다.   
 
다음 예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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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본주의 학습이론 중 ‘교사가 조장하기를 원하는 습관과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라’는 수업 제언을 수행하기 위한 
수업형태와 정서지능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면, 위 예에서 제시한 르포형 
비디오 텍스트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이 수업 소재를 통해 학습자들은 특정 
학습 경험을 공유하고 결속하는 문화수업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결속형 
문화 수업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화: 시각자료를 통해 다른 사회를 경험하도록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② 주제화: 주인공이 겪는 문제를 인식하고 주제화 한다.  
③ 결속화: 주인공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관계를 통해 
자기성찰과 자기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위급한 상황을 맞아 처리하는 소방관의 35 분을 비디오로 체험한 
학습자들은 자신이 전혀 겪어보지 못한 다른 사회의 삶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사회화) 이때 단순히 소방관의 임무란 무엇인가,라는 인지적 지식이 
아닌 위급함과 긴박감 나아가 사고를 처리하는데 느껴지는 애절함 까지도 
함께 학습하게 된다. 소방관들은 생과 사의 기로에서 결정적 1 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며, 꽉 찬 거리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 고충을 
느낀다. 사건 그 자체보다도 소방관들의 심적인 상태와 사건 처리 과정 중에 
부딪힌 문제가 여기에서는 더 부각되고 중심에 놓이게 된다(주제화). 교통 
문제가 해결되고 병원에 도착하여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그 과정 내내 
소방관과 학습자는 심적 결속 관계에 놓이게 된다(결속화). 일이 해결되는 
38 분 후 비디오를 시청한 학습자는 새로운 학습경험을 했고, 그 사이 
학습자의 정서지능은 자기성찰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 지능까지 모두 
활성화된다. 오늘의 비디오 내용에서는 성공적인 35 분이었지만, 가끔 너무 
늦어버린 경우도 있다는 마지막 진술은 학습자의 정서지능 중 사회적 기술 
영역을 자극하여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반응을 유도한다.   
영화, TV 및 비디오와 같은 시청각 매체자료에 의한 결속형 문화수업은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그 경험을 통한 “사회화  주제화  
결속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기분, 욕구 및 관심사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고,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안내하거나 촉진하는 정서적 경향을 갖게 된다.  
결속형 문화수업은 따라서 정서지능 중 ‘사회적 기술 영역’, ‘감정이입 영역’, 
‘동기부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독일어 수업에서 제공되는 문화 학습 소재를 어학 수업용이 
아닌 학습자의 감성지능 영역을 깨울 수 있는 인문학 소재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상해 보았다. 학습자가 주도하는 문화수업은 Goleman 의 
정서지능영역인 ‘자기인식’, ‘자기조절’, ‘동기부여’, ‘감정이입’ 및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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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라는 정서지능의 영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깨울 수 있다. 학습자가 
문화 수업을 어떻게 주도하는지에 따라 문화수업 유형을 구분하였고, 이를 
각기 ‘공유 수업’, ‘체험 수업’, ‘토론 수업’ 그리고 ‘결속 수업으로 구분하여 
독일 문화 수업을 통한 학습자의 정서교육을 시도해 보았다.  
 
Ⅳ. 나가는 말 
 
제 2 외국어로서 독일어 수업은 실제 독일어를 습득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언어 수업의 목표와 더불어 
훌륭한 도구언어가 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교육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독일어 회화 및 문법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수방법 및 수업계획을 세우듯이, 이제 문화수업도 그 효용성과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되어져야 한다. 언어는 도구학문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배워서 독일어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어 문화 수업을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면서 
개발될 수 있는 수업 효과가 단순히 인지적인 지식 정보나 학습 내용이 
아니라, 바로 정서적 측면에서의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독일어는 교양과목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독일어는 
오히려 인지적 영역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감이 적다. 그렇다면 
독일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독일어 수업을 
통해 학습자 그들에게 긍정적 수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본다면, 학습자의 내면에 동기부여를 하거나 내면을 자극할 수 있는 
독일어 수업일 것이다. 이러한 발상에서부터 인문 및 정서 교육의 소재로 
문화라는 영역을 선택하여, 문화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정서지능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았으며, 상보적으로 
또한 독일어교육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효율성이 함께 높아지는 방법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서지능 영역과 연계하여 학습자가 주도하는 
참여형 문화수업 전략을 직접 제시해 보았고, 이때 학습자는 단순 참여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학습자 스스로의 동기와 정서기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수업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자 스스로가 직접 수업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방법에 맞춰 4 가지의 문화수업 방안을 제안해 보았으나, 
이 문화수업 모형에 따라 학습자가 실제 수업 과정에 참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서지능 및 동기와 관련하여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각 수업모델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고 학습자 동기화와 관련된 
문화수업의 다양한 사례를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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